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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배달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에 동참할 업체를 찾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리고 업체
사장님들과 컨택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본 시간이었다. 비록
단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 나아가, 많은 업체에 좋은 선례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협업 기관 컨택
- 족발 음식점 중심
예) 마왕족발, 미소만족

- 학생회 건의
- 포스터 제작 완료

박수현

9월 한 달은 방황의 시기였다. 배달 다회용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프로젝트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사업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의 과정들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패하고 다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더불어 ‘소비자의 환경인식 개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넘어 ‘다회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가 다회용기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라는 우리 팀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손다은 여러 업체와 컨택해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환경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선순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평가



맨 땅의 헤딩을 거듭하며 매우 유의미한 과정을 지냈다. 5개월 간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한 달이 아닐까 싶다. 다양한 업체와 컨택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환경연합과의 미팅에서 '순환'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정에
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다. 10월의 과정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협업기관컨택
- 족발음식점중심
예) 마왕족발, 미소만족

- 학생회건의
- 포스터제작완료

활동평가

황성윤

직접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컨택해보는 과정을 겪으며,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보호 방안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대부분 환경보다 다른 요인이 더 우선순위에 있거나, 환경 보호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 혹은 기반이 부족한 경우들이었다. 이에 우리 팀이 매개로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보게 되었으며, 회의를 거듭할수록 그
윤곽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의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
감사하다.

이유림



움의 9월은어땠나요?

김서진 박수현 손다은

움의 9월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제 컨택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다른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팀원들의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우리의 목적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또다른 사업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해본 건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오히려 그러한
실패들이 프로젝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9월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배움으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움의 9월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다회용기
대여 프로젝트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고 바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스타툰과 같은 여러 방안을
생각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때
우리 팀이 가졌던 고민을 통해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움의 9월은어땠나요?

이유림 황성윤
한마디로 '축구공' 같은 한 달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음식점에 연락해서 뻥- 차이고, 

대학교에 연락해서 뻥- 차이고, 세척 업체에
연락해서 뻥- 차이고, 예산의 한계에 뻥-
차이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팀원들끼리 계속해서 소통하며 나름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배웠다. 더욱 유연하고 튼실해져, 이젠
여기저기 몸을 사방에 부딪히며 튀어다니는

'탱탱볼'이 되려고 한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로 거의 모든 요소를
바꿔나가는 데 집중한 한 달이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실현 가능성'을 꾸준히 고민해보며 보다 현실성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자
노력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몇 달 간 구상해 온
바를 바꾸는 것이 이후 일정에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도전적이며 큰 변화를 추구한
결과 현재 이 단계까지는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대안을 생각해보며 나름의 기준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선택해나가는 과정을 밟아갔고, 
이에 스스로도 더 깊이있게 성장할 수 있던 9월이다.


